
  
 

 

아시아에 대한 전망 

글로벌 수요 감소에도 불구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아시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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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부 수요의 감소로 아시아의 성장 지체 
 아시아는 유럽에서 발생한 금융 전염에 여전히 취약 
 대부분의 경제국들은 경제가 더욱 침체되더라도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할 
여력이 있음 

IMF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 지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는 강력한 국내수요가 지속되는 것에 힘입어 비교적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IMF의 전문가들은 아시아 수출에 대한 수요 감소가 이 지역의 성장을 
지체시키는 작용을 하지만, 아시아의 경제는 강력한 국내수요가 지속되는 
것에 힘입어 비교적 계속 안정을 유지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아시아의] 수출은 세계 및 역내 무역 상대국들의 성장이 둔화되어 탄력을 잃었으나, 
지금까지는 견실한 국내수요가 성장 지체를 상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고 IMF의 
아눕 싱(Anoop Singh) 아시아태평양국장은 말했다.  
 
싱 국장은 아시아는 성장을 무역에 지나치게 의존하고 있고, 지금까지는 유로 부채 
위기가 미친 최악의 영향을 잘 방어하고 있으나, 글로벌 금융 상황이 더욱 악화되면 
부정적인 연쇄효과가 상당히 발생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표준 무역-채널 효과가 신뢰효과 및 금융 부문에 대한 전염과 혼합되어 국내수요에 
대규모의 실질적인 파급효과를 발생시키면 아시아가 많은 영향을 받을 것은 
분명합니다”라고 싱 국장은 설명했다.  
 
글로벌 경제 침체로 아시아의 성장 지체 
 
IMF는 아시아의 성장률이 금년에는 6퍼센트 가까이로 유지되고, 그 후에는 점차로 
회복되어 2013년에는 약 6½퍼센트가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러한 예측은 지난 주에 발표된 IMF의 최신 세계경제전망에 근거한 것으로, 이 
보고서는 금년의 예상 글로벌 성장률이 9월에 마지막으로 예측한 이후 ¾퍼센트 
포인트 하락한 3.3퍼센트로 감소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전망이 아시아에 대한 
성장 예측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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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MF는 아시아의 개발도상국들이 금년에 7.3퍼센트 성장할 것으로 예상했다. 이 
기금은 원래 이 수치를 8퍼센트가 될 것이라고 예측했고, 중국은 2012년에 
8.2퍼센트의 견실한 성장을 달성할 것으로 예측되었으나, 이 수치는 작년의 예측에 
비해 0.8퍼센트 포인트 감소한 것이다. 
 
정책적 대응 여력 
 
싱 국장은 언론인들에게 금년에 다시 글로벌 경기침체가 발생하더라도 이 지역의 
대부분의 국가들은 강력한 정책적 대응을 할 여력이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중국과 수출에 의존하는 이 지역의 여러 경제국들은 경기부양적 재정정책을 
시행할 수 있고, 일본의 중앙은행은 자산 매입을 증가시킬 수 있다고 언급했다. 싱 
국장은 균형 조정 노력을 계속하여 외부 흑자를 축소하면 외부 위험에 대한 노출을 
줄이고 글로벌 경제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부분의 아시아 국가들은 경제 균형 조정과 국내 성장 요소 강화에 계속 정책적 
우선순위를 두어야 한다”고 싱 국장은 말했다.  
 
“어떤 국가들은 사회안전망을 구축하고 금융 시스템을 자유화하는 개혁을 시행해야 
하고, 다른 국가들은 민간 투자의 조건을 개선하여 기반시설 병목 문제를 해결하고 
지배구조와 공공 서비스 제공을 강화해야 합니다”라고 그는 강조했다. 
 
싱 국장은 미래를 전망하면서 금년은 아시아와 관련하여 IMF에 중요한 한 해가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IMF와 세계은행은 연차총회를 금년 10월에 도쿄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싱 국장은 회의 장소를 세계 경제에 대한 일본과 아시아의 중요한 역할, 
“그리고 IMF와 아시아 사이의 건설적인 파트너십 강화”를 반영하기 위해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부산 컨테이너 터미널, 한국. 아시아에서 생산된 제품에 대한 수요가 감소하여 이 

지역의 성장이 지체되고 있다.  (사진: Jeon Heon Kyun/epa/Corbis) 


